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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패'  노리는 ⽇ 감독 "홈런 나와야…공격적으로 간다"[2026 W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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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일본 야구 대표팀 이바타 히로카즈 감독이 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공식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요미우리 신문사 제공) 2026.03.04.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뉴시스]문채현 기자 =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2연패를 노리는 일본이 2026 대회를 시작한다. 난적 대만을 만나는

이바타 히로카즈 일본 대표팀 감독은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6일 일본 도쿄돔에서 2026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 대만과의 경기에 들어간다.

2023년 당시 세계 최강 미국을 꺾고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일본은 WBC 2연패이자, 4번째 우승 도전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

다.

이날 경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바타 감독은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선수들에게 30명이 모두 함께 싸운다는 마음으로 나서

자고 얘기했다. 선수들이 하나라는 생각하고 임했으면 좋겠다. 준비는 다 끝났다"며 첫 경기를 앞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 일본의 선발 마운드에는 자타공인 에이스 야마모토 요시노부(LA 다저스)가 오른다. 첫 경기를 꼭 잡겠다는 의지다.

이바타 감독은 "팀에 흐름을 가져다주는 투구를 하는 것이 그의 장점"이라며 "야마모토다운 당당한 투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마운드에서 자신감 있게 던지길 바란다"고 믿음을 보였다.



전략은 적극적인 공격이다. 그는 항상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바타 감독은 "타격 능력이 좋은 선수라면 결국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 '공격적으로 간다'는 것이 무조건 덤빈다는 의미는

아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타격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대회 앞서 열린 경기에서 모두 홈런으로 승부가 갈린 만큼 이바타 감독도 장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한국-체코전과 오늘 열린 호주-체코전을 보면서 느꼈다. 역시 장타 한 방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홈

런에만 의존할 수는 없지만 홈런이 곧 점수로 이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회 목표에 대해 "지금은 눈앞의 한 경기, 한 경기를 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는 아직 생각하

지 않았다. 오늘 30명의 선수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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